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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6월 20일‘올

스타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선수들’ 

추신수(TEX, 사진)의 이름을 올렸다.

MLB.com은 포지션별로 1위가 아닌 선수들 중 충분

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을 선정해“이 선

수들은 더 많은 표를 얻었어야 했다.”며 지명타자 부문

에 추신수를 선정했다.

MLB.com은“추신수는 커리어 내내 올스타에 한 번

도 선정되지 못한 선수 중 한 명이다”며“추신수는 통

산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30 이상을 기록 중

이지만 그게‘스타’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 언급했다.

MLB.com은 이날‘지나치기 쉬운 올스타급 선수’라

는 기사에서 다시 추신수를 언급했다. 앤서니 카스트로

빈스 기자는“추신수의 기록은 지안카를로 스탠튼(양키

스)보다 낫다. 스탠튼이 앞서는 건 홈런 뿐”이라고 했다. 

투표에서는 J.D. 마르티네즈가 앞서지만 추신수가 올스

타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는 뉘앙스이다. 

하지만 정작 추신수는“올스타 선정은 굉장한 경험일 

거다. 모두가 올스타전에서 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올스

타는 팬들이 선택한다. 팬들이 원하는 사람이 올스타가 

된다. 난 올스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올스

타 선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텍사스구단이 나섰다. 텍사스는 20일 구단 인

스타그램(@rangers)과 트위터(@rangers)에서 올스타 투

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구단은 지명타자 부

문에서 추신수와 3루수 애드리안 벨트레에게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신수를 추천하자(#Choose Choo, 추신수를 선택

하자)”는 해시태그도 만들었다. 아메리칸리그 지명타

자 후보 가운데 5위 안에 들지 못한 추신수지만 텍사

스는 그를 벨트레와 함께 팀의 대표 선수로 보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오는 7월 18일 열리는 올스타전을 

위한 팬투표가 한창이다. 올스타 투표는 다음 달 7일까

지 계속된다. 이메일 주소 하나로 24시간 내에 5번, 최다 

35번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텍사스주 지역지‘댈러스모닝뉴스’는 같은 날 최

근 텍사스의 성적 호조에는 추신수가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추신수가 올 시즌 레인저스에서 가장 자주 출루

하면서 가장 좋은 조언까지 전해주고 있다.”며“추신수

가 안타를 치면 레인저스의 공격이 이어지듯 그가 말할 

때 젊은 선수들도 현명해진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추신수의 성적이 좋아지고(21

일 현재 34경기 연속 출루, 타율 0.279) 클럽하우스에서

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만큼 이때가 추신수를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추신

수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MLB.com “추신수, 올스타 자격 있다”


